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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2025년 1월, Deloitte Global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The 2025 board agenda」

딜로이트전문가보고서I

원문 다운로드

⚫ 2025년이사회는 한 해 동안 직면할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회사가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며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해야 함

⚫ 주요 아젠다

구분 주요 내용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행정부의 교체는 무역, 조세정책, 글로벌 공급망, 동맹 관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 이사회는 전문성 보유 이사 영입, 외부 전문가 활용 등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함

규제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 행정부의 교체로 기후변화, 금융 서비스 등 기존 규제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사회는 경영진의 규제 대응 전략을 감독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여해야 함

전사적 리스크 관리
(ERM) 강화

• 리스크 증가 및 복잡성 심화로 ERM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함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기존 ERM 체계의 전면 재검토 및 실효성을
강화해야 함

기술 혁신과 리스크:

사이버보안 및 

생성형 AI

• 사이버보안은 기업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기회임

• 생성형 AI는 기업의 효율성 향상, 혁신 기회 제공 등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윤리,데이터 신뢰성 등 리스크도 수반함

• 이사회는 경영진이 AI 활용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균형 있게 

수립하도록 감독해야 함

2025년이사회아젠다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topics/leadership/elevating-tech-leadership-in-the-boardroom.html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center-for-board-effectiveness/us-otba-2025-board-agenda.pdf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2025년 1월, Deloitte Global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The 2025 board agenda」

딜로이트전문가보고서I

원문 다운로드

⚫ 이사회는 생성형 AI 활용이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함

이사회 체크리스트

• 생성형 AI는 이사가 신의성실 의무 이행 시 유용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생성형 AI는 이사회가 다양한 시나리오의 전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생성형 AI는 경영진이 수립한 전략 및 재무 예측 모델에서 사용된 가정에 오류가 있는지 

식별하고, 대체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생성형 AI는 재무 보고서의 오류 또는 내부통제 취약점을 식별하여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인수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가?

2025년이사회아젠다 (계속)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topics/leadership/elevating-tech-leadership-in-the-boardroom.html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center-for-board-effectiveness/us-otba-2025-board-agenda.pdf


⚫ 금융감독원은 2024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총 130건(68사)을 조치하였으며, 전년 대비 14건 증가함

‐ 정기공시 71건(54.6%),발행공시 35건(26.9%),주요사항공시 22건(16.9%),기타공시 2건(1.6%)

⚫ 상장법인 18사, 비상자법인 50개사에 대해 66건(50.8%)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64건(49.2%)을 경고 등 경조치를 부과함

‐ 상습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로 중조치 비중이 증가함(12.1%→ 50.8%)

‐ (상장법인)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CB·BW 발행 시 담보 제공, 주요자산 양수도시 

외부기관 평가의견)에 대한 기재누락이 주로 발생함

‐ (비상장법인)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를 위반함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2024년공시위반조치현황및유의사항

규제동향II

원문 다운로드

2025.2.11 (화) 금융감독원

<표1> 조치 유형별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중
조
치

과징금 30 (15.5) 18 (20.7) 18 (20.5) 11 (9.5) 21 (16.2)

증권발행제한* 16 (8.3) - - 4 (4.5) 1 (0.9) 44 (33.8)

과태료 6 (3.1) 3 (3.4) - - 2 (1.7) 1 (0.8)

소계 52 (26.9) 21 (24.1) 22 (25.0) 14 (12.1) 66 (50.8)

경조치(경고·주의) 141 (73.1) 66 (75.9) 66 (75.0) 102 (87.9) 64 (49.2)

합계 193 (100) 87 (100) 88 (100) 116 (100) 130 (100)

(단위: 건, %)

⚫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주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안내될 예정임

*상장폐지 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b83490e4592a429d9aba641948152cea&fileSn=2&bbsId=


⚫ 금융감독원은 5대 전략목표(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 하의 1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함

⚫ 주요 내용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6

2025년금융감독원업무계획

규제동향II

원문 다운로드

2025.2.10 (월) 금융감독원

1.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정착

•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시범운영·컨설팅,도입후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 관리를 실시

‐ (은행·지주) 운영실태 점검, 미비점 개선 지도 (기타) 도입일정에 맞춰 준비 지원 및 

시범운영

‐ 지배구조법이 미적용되는 상호금융 대형조합에 대해 지배구조법 적용에 준하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

2.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유발요인 개선 및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마련 유도

3.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

• 온정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징계기준 강화, 감경·면책기준 구체화 등과 함께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제보(내부고발) 활성화 추진

‐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누구나 문제제기(speak up)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등

4. 내부통제 강화

• 보험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신설 및 ‘보험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등 추진

별첨 다운로드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2e4f998c05ed41f6940ebfedb8d76cae&fileSn=2&bbsId=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2e4f998c05ed41f6940ebfedb8d76cae&fileSn=4&bbsId=


⚫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운영 및 관리해야 함

⚫ 위반 건수(총 15건)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회사 재무∙경영 상황의 어려움,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5건),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6건),검토의견 미표명(4건)

⚫ 주요 내용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내부회계관리제도주요위반사례및유의사항

규제동향II

원문 다운로드

2025.1.31 (금) 금융감독원

구분 내용

회사

• 회사는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을 확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 필요

‐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있음에 유의

‐ 비상장법인 중 금융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 내부회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는 등 관련 이력을 충실히 갖추어 

내실 있게 운영

‐ 대표이사와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기록∙관리

‐ 2024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적용

외부감사인

•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부회계 의견 표명 필요

‐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감사 대상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89ed9312ba524c0fb5f70e28935e5cf7&fileSn=2&bbsId=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지배구조 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 방안을 논의함(1.21)

⚫ 지배구조의 질적 수준이 업권 규모에 비해 높지 않아,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함

⚫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안)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8

보험회사의장기·안정적경영유도위해보험회사지배구조등개편

규제동향II

원문 다운로드

2025.1.24 (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1. 사외이사 지원

•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해 이사회 보고 권한 부여

2. 경영승계

• CEO 선임 전 단계에 걸친 승계계획 마련, 이사회는 승계계획의 적정성 점검 및 보완

3. 이사회 구성·평가

•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예: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 마련, 사외이사 임기 등에 관한 적정한 관리기준 마련

4. 지배구조 평가·공시

• 이사회 및 개별이사에 대한 평가 연 1회 이상 실시

5. 보험계리조직 지원

• 선임계리사에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 수령권 등 부여

별첨 다운로드

⚫ 각 보험사는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25년)을 갖고, ’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 예정이며, 추후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모범관행이 보다 구체화될 계획임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2e797a15a3f04116bbf7f85bc0ba467b&fileSn=2&bbsId=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2e797a15a3f04116bbf7f85bc0ba467b&fileSn=3&bbsId=


⚫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의 정확한 XBRL* 재무데이터 생성을 유도하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를 마련함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 보고, 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 주요 내용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9

XBRL재무제표본문·주석작성가이드마련

규제동향II

원문 다운로드

2025.1.21 (화) 금융감독원

1. 가이드구성

• 선진화된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데이터 

품질 관리 기관 등의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국제정합성을 갖추고 있음

•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의 구체적인 작성 원칙과 실무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제출인이 정확한 XBRL 재무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회계기준, XBRL

주석 모범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반영함

2. 기대효과

•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향후 기업의 자체적인 XBRL주석 작성·관리 능력 

향상에 따른 외부 전문가 비용 절감이 기대됨

• XBRL 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현 XBRL 주석 공시 방식을 변경하려는 국가가 

동 가이드를 활용함에 따라, 재무데이터 국제 표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국내·외 투자자가 고품질의 XBRL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원은 XBRL 데이터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실무교육 등을 통해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임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c50af3003ff54d16a69558b9e9116254&fileSn=2&bbsId=


⚫ IPO 시장(진입)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공모가 산정 왜곡이 발생하고, 

완화적인 상장폐지(퇴출) 요건과 절차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또 하나의 주요 과제로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추진함

⚫ 주요 내용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IPO 및상장폐지제도개선방안발표

규제동향II

원문 다운로드

2025.1.21 (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구분 내용

IPO 

제도개선 방안

• 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 →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 책임 강화

•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소규모 사모운용사 및 투자일임사의 

수요예측 참여 제한,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 도입 지속 추진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

• 핵심요건(시가총액, 매출액, 감사의견 미달) 강화, 심의단계, 개선기간 

등 절차 축소,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 보완

‐ 시가총액 요건 상향(코스피 50 → 500억원, 코스닥 40 → 300억원),

매출액 요건 상향(코스피 50 → 300억원,코스닥 30 → 100억원)

‐ 최대 개선기간 축소(코스피 4년 → 2년,코스닥 2년 → 1년 6개월)

‐ K-OTC를 통한 상장폐지기업 거래 지원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3895&fileTy=ATTACH&fileNo=13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24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분석 결과 

를 발표함

⚫ ‘24년 한 해 동안 총 204개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 공시했으며, 공시 기업 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거의 모든 기업(203개사)이 GRI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SASB, TCFD

기준 등을 주로 사용함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2024년지속가능경영보고서공시분석결과

규제동향II

원문 다운로드

2025.1.9 (목) 한국거래소

<표1> 연도별 보고서 공시기업 수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공시기업 수 38 78 129 161 204

증가(증가율) 18(90%) 40(105%) 51(65%) 32(25%) 43(27%)

(단위: 개사, %)

⚫ 대규모 법인(자산 2조원 이상, 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일수록 공시비율이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금융·보험업의 공시비중이 높음

⚫ 한국거래소는 기후 관련 기업 공시역량 강화 및 기재충실도 제고를 위해 부문별모범 

작성사례를 제시했으며,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여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https://open.krx.co.kr/contents/OPN/05/05000000/OPN05000000.jsp#fe3647848b826aa1ddee224c4b5526f4=1&view=2025010902


기업지배구조

이사회·감사위원회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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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G) 관련뉴스III

• 금융당국, 보험사·성과체계 지배구조 ‘대수술‘ [서울파이낸스]

• 이복현 금감원장 ‘지금 지배구조 개선 성과 나와야‘ [아주경제]

• 보험사도 CEO 승계 계획 마련한다…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데일리안]

• 금감원 업무계획서 ‘지배구조 개선‘ 빠졌다 [뉴스토마토]

• 일본 주주총회, ‘6월 집중‘ 악습 깬다…기업 지배구조 개선안 논의 ‘주목’ [글로벌이코노믹]

• ESG 고삐 쥔 롯데…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한국경제TV]

• 이복현 ‘낙후된 은행 지배구조, 대규모 금융사고 유발‘ [아시아경제] 

•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추위 설치…지배구조 개선 [서울파이낸스] 

• HMM ‘밸류업 계획‘ 들여다보니…’재무‘ 보다 ‘지배구조‘ [연합인포맥스]

한국딜로이트그룹

• 이복현 ‘이번 주 금융회장들과 이사회 책임 강화 논의‘ [아이뉴스24]

•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어디 없소‘ 역대급 ‘구인난‘ [한국경제]

• 금융권 사외이사 여전한 ‘거수기‘ 오명…4명 중 1명 검증 필요 [경향신문] 

• 작년 100대기업 여성 사외이사 110명…女임원 증가세 꺾여 [매일일보]

• 고려아연, 황덕남 이사회 의장 선임…창사 최초 사외이사 여성 의장 탄생 [인더스트리뉴스]

• 기업 사이버 보안 성공 핵심 ‘CISO와 이사회 간 보안 인식 격차 해소‘ [지티티코리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5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발간 [이투데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김경호 센터장 ‘美 비트코인 비축시, 전 세계 포모(FOMO) 부를수도‘ [매일경제]

• 트럼프 2기 태풍에 대비…한국 딜로이트 그룹 ‘통상 전문가‘ 영입 [매일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5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 산업 전망’ 보고서 발간 [연합뉴스]

• ‘ROI는 미흡, 경영진 기대는 여전‘…딜로이트, 4분기 ‘생성형 AI 현황‘ 발표 [CIO]

•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정창모 수석위원 ‘기업 AI 에이전트 도입, 전사적 전략부터 세워야‘ [IT 조선] 

• 금융당국, 보험사·성과체계 지배구조 대수술 [서울파이낸스]

• 이복현 금감원장, ‘지금 지배구조 개선 성과 나와야‘ [아주경제]

• 보험사도 CEO 승계 계획 마련한다…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데일리안]

• 금감원 업무계획서 ‘지배구조 개선‘ 빠졌다 [뉴스토마토]

• 일본 주주총회, ‘6월 집중‘ 악습 깬다…기업 지배구조 개선안 논의 주목 [글로벌이코노믹]

• ESG 고삐 쥔 롯데…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한국경제TV]

• 이복현 ‘낙후된 은행 지배구조, 대규모 금융사고 유발‘ [아시아경제] 

•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추위 설치…지배구조 개선 [서울파이낸스] 

• HMM ‘밸류업 계획‘ 들여다보니…재무 보다 지배구조 [연합인포맥스]

• 이복현 ‘이번 주 금융회장들과 이사회 책임 강화 논의‘ [아이뉴스24]

•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어디 없소‘ 역대급 구인난 [한국경제]

• 금융권 사외이사 여전한 거수기오명…4명 중 1명 검증 필요 [경향신문] 

• 작년 100대기업 여성 사외이사 110명…女임원 증가세 꺾여 [매일일보]

• 고려아연, 황덕남 이사회 의장 선임…창사 최초 사외이사 여성 의장 탄생 [인더스트리뉴스]

• 기업 사이버 보안 성공 핵심 ‘CISO와 이사회 간 보안 인식 격차 해소‘ [지티티코리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5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발간 [이투데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김경호 센터장 ‘美 비트코인 비축시, 전 세계 포모(FOMO) 부를수도‘ [매일경제]

• 트럼프 2기 태풍에 대비…한국 딜로이트 그룹 ‘통상 전문가‘ 영입 [매일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5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 산업 전망’ 보고서 발간 [연합뉴스]

• ‘ROI는 미흡, 경영진 기대는 여전‘…딜로이트, 4분기 ‘생성형 AI 현황‘ 발표 [CIO]

•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정창모 수석위원 ‘기업 AI 에이전트 도입, 전사적 전략부터 세워야‘ [IT 조선]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208
https://www.ajunews.com/view/20250206091508175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54955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3002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1/2025013019245938240c8c1c064d_1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newssearch&cd=&cad=rja&uact=8&ved=2ahUKEwjtuc3697CLAxUfU_UHHek5H1s4ChDF9AEoAHoECAcQAQ&url=https%3A%2F%2Fwww.wowtv.co.kr%2FNewsCenter%2FNews%2FRead%3FarticleId%3DA202501240483&usg=AOvVaw2Vn3abWVeG5xmlDSIucj9V&opi=89978449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25020323441243500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006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0835
https://www.inews24.com/view/181187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60884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61633011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872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838
https://www.gtt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13
https://www.etoday.co.kr/news/view/2440784
https://www.mk.co.kr/news/stock/11234370
https://www.mk.co.kr/news/stock/11238060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3116300017?input=1195m
https://www.cio.com/article/3808404/%EC%83%9D%EC%84%B1%ED%98%95-ai-roi%EB%8A%94-%EB%AF%B8%ED%9D%A1-%EA%B2%BD%EC%98%81%EC%A7%84-%EA%B8%B0%EB%8C%80%EB%8A%94-%EC%97%AC%EC%A0%84%C2%B7%C2%B7%C2%B7-%EB%94%9C%EB%A1%9C.html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33777


회계투명성

부정행위방지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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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G) 관련뉴스III

•금감원, 내부회계 위반 15건 적발…’기업 투명성 점검 강화‘ [메트로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IPO 기업…사전·사후 회계감독 강화‘ [한경]

•회계법인 CEO들 만난 이복현 ‘신규상장 한계기업 회계 감독 강화할 것’ [뉴시스]

• KICPA, 새마을금고법 개정…’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 [이데일리]

•이복현 한계기업 ‘회계처리 적정성‘ 조기 심사 [아시아투데이]

•종합병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투명성 강화‘ [쿠키뉴스]

• 1분기 중 IMA 제도 마련…’좀비기업’ 회계 심사 강화 [연합인포맥스]

규제동향

M&A

• 금감원, 재무공시 언어 XBRL 작성 가이드 마련 [연합뉴스]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 범위 확대 논의…’이행력 제고해야‘ [이투데이]

• 금융위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금융보안 규제 개선 [아시아투데이]

• ‘불확실성 시대, 복합위기 가능성‘…금감원, 올해 ‘시장 안정’에 방점 [내일신문]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상장사 204곳…1년새 27%↑[한국경제] 

• 작년 M&A 상장사 148곳…전년보다 21% 늘어 [연합뉴스]

• ‘K뷰티’ 후광 입는 ‘K렌즈‘…M&A 매력도 높아진다 [마켓인]

• K-건설기계, 줄줄이 실적 악화…M&A 신흥시장으로 돌파구 찾는다 [CEOSCOREDAILY]

• 빅딜 드디어 나올까…조 단위 M&A ‘꿈틀‘ [마켓in]

• 다양한 M&A 모색…카카오뱅크, 투자 확대로 밸류업 ‘속도‘ [테크M]

• ‘조달금리 언제 낮아질까…’금리 인하만 바라보는 M&A 시장 [이데일리]

•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안 봐준다‘…금감원, 부당 사익편취 엄정조치 [뉴스1] 

• 금감원, 상습 공시 위반 철퇴…반복하면 가중 처벌 [뉴시스]

• 내부통제 강화 나선 증권사…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속도‘ [데일리안]

• 금감원, 보험 실적 경쟁 촉발 회사엔 ‘특별감리‘ [금융소비자뉴스]

• 금융당국, ETF 광고 허위 과장에 칼 빼들다…자산운용사 긴장 [경제공감]

• 금융당국,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공개매수자·자문사 직원 검찰 고발 [한국금융]

•금감원, 내부회계 위반 15건 적발…기업 투명성 점검 강화 [메트로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IPO 기업…사전·사후 회계감독 강화‘ [한경]

•회계법인 CEO들 만난 이복현 ‘신규상장 한계기업 회계 감독 강화할 것’ [뉴시스]

• KICPA, 새마을금고법 개정…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 [이데일리]

•이복현 한계기업 회계처리 적정성 조기 심사 [아시아투데이]

•종합병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투명성 강화 [쿠키뉴스]

• 1분기 중 IMA 제도 마련…좀비기업 회계 심사 강화 [연합인포맥스]

•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안 봐준다…금감원, 부당 사익편취 엄정조치 [뉴스1] 

• 금감원, 상습 공시 위반 철퇴…반복하면 가중 처벌 [뉴시스]

• 내부통제 강화 나선 증권사…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속도 [데일리안]

• 금감원, 보험 실적 경쟁 촉발 회사엔 특별감리 [금융소비자뉴스]

• 금융당국, ETF 광고 허위 과장에 칼 빼들다…자산운용사 긴장 [경제공감]

• 금융당국,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공개매수자·자문사 직원 검찰 고발 [한국금융]

• 금감원, 재무공시 언어 XBRL 작성 가이드 마련 [연합뉴스]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 범위 확대 논의…이행력 제고해야 [이투데이]

• 금융위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금융보안 규제 개선 [아시아투데이]

• 불확실성 시대, 복합위기 가능성…금감원, 올해 시장 안정에 방점 [내일신문]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상장사 204곳…1년새 27%↑[한국경제] 

• 작년 M&A 상장사 148곳…전년보다 21% 늘어 [연합뉴스]

• K뷰티 후광 입는 ‘K렌즈‘…M&A 매력도 높아진다 [마켓인]

• K-건설기계, 줄줄이 실적 악화…M&A 신흥시장으로 돌파구 찾는다 [CEOSCOREDAILY]

• 빅딜 드디어 나올까…조 단위 M&A 꿈틀 [마켓in]

• 다양한 M&A 모색…카카오뱅크, 투자 확대로 밸류업 속도 [테크M]

• 조달금리 언제 낮아질까…금리 인하만 바라보는 M&A 시장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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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이며, 이는 회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검해야 함

‐ 특히, 공개매수 정보, 유상증자 결정, 최대주주 변경 등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보가 내부에서 사전 유출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함

‐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회사 내부자(임직원·주요주주), 준내부자(인허가권자·계약

체결자), 1차 정보수령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

보 1)를 이용한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됨 2)

• 회사는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정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중요 정보 취급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특히, 법률·회계·증권 자문회사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3)

• 감사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감독 역할을 하기와 같이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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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개매수자및자문사직원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

적발∙조치되었습니다.이러한사례의위험요소는무엇이며, 

이를방지하기위한감사위원회의역할은무엇인가요?

1) 상장법인의업무등과관련하여정보로서불특정다수인에게공개되기前인정보
2)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코드관련법령해석집」, 2017.06
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개매수자및공개매수자문회사직원등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적발∙조치」, 2025.01.31

내용

• 내부정보 접근 및 공유에 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및 시행 여부 점검

• 내부정보 활용 감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정기적인 검토 수행

• 공개매수(예정)자, 관련 자문회사,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 등의 임직원 대상 법적·윤리적 교육의 정기적 

시행 여부 점검

• 법무·컴플라이언스 팀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필요 시 직접 협력



•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정보 보호 및 감독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다음의 사항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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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이에 기업은 내부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변화에 대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확립하며, 주요 자본시장 관련 법률 및 규제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내용

•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직원의 거래 내역 주기적 점검을 위한 임직원 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여부

• 내부정보 접근 제한,정보 암호화,외부 공유 통제 등의 내부통제 절차의 적절성

• 적발 시 보고체계 및 내부감사 프로세스 수립 여부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직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상장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상장법인에 대한 허가·인가·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그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위 항목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으로서 직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위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공개매수(예정)자 및 관련자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개매수예정자 및 그 임직원·대리인

2.공개매수예정자의 주요주주로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공개매수예정자에 대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그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위 항목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으로서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공개매수예정자 또는 위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

최근공개매수자및자문사직원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

적발∙조치되었습니다.이러한사례의위험요소는무엇이며, 

이를방지하기위한감사위원회의역할은무엇인가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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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2025 감사위원회실무보고서: 감사위원회의공통된생각

그룹·센터소식

신청하기구분 내용

일시 2025년 5월 1일 (목) 오전 02:00

장소 온라인 시청

패널

• 크리스타 파슨스(Krista Parsons): 회계감사거버넌스 서비스 및 감사위원회 

프로그램 Managing Director,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리더

• 바네사 테이텔바움(Vanessa Teitelbaum): Center for Audit Quality (CAQ)

Senior Director

개요

• 딜로이트 글로벌의 Center for BoardEffectiveness와 Center for Audit Quality(CAQ,

감사품질센터)가 공동 작성한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제4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임

•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와 협업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의 변화하는 우선순위, 당면과제 및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공유할 예정임

UPCOMING EVENTS I 딜로이트글로벌이사회프로그램

V

https://ops.deloitteconference.com/2025deloitteboardgovernanceweb#rs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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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생성형AI: 이사회가알아야할사항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룹·센터소식V

신청하기구분 내용

일시 2025년 5월 7일 (수) 오후 02:00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 및 도입 측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사회는 AI 전략을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AI 통합 

시 주요 전략적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며, 조직 목표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

• 이사회가 AI 논의와 지역 내 시급한 현안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직면한 

도전과제와, AI 관련 논의가 이사회 내 다른 중요한 이슈를 압도하지 않도록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다룰 예정임

UPCOMING EVENTS I 딜로이트글로벌이사회프로그램

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4817382909297/WN_Qqzqai41S0C6dKm8zToAvA#/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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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제4판발간

그룹·센터소식V

한국딜로이트그룹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구분 목차

I.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정의

➋기업지배구조 원칙 및 프레임워크 

➌거버넌스 관련 보고서 공시

➍딜로이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II. 이사회

➊ 이사회의 역할

➋이사회의핵심 관심 영역

➌이사회 감독기능 효과성 모델

III.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의의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➌감사위원회의 운영

➍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➎감사위원회의 평가,보수 및 교육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구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실무지침과 

통찰을 담은 「2025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제4판을 발간함

➢ 제4판에서는 특히 ‘23-’24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프로그램),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책무구조도 등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방안, 주요국 및 주요기관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사항, 

딜로이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2024 개정판 등 최신 내용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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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무과정동영상

그룹·센터소식V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1. ICFR Regulation (상/하)

2. ICFR감사방법론

3. 위험평가

4. 범위선정

5. 통제활동 (상/하)

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

7. 운영평가 (상/중/하)

8. 모니터링 및 보고

9. 연결 ICFR구축 및 운영 (상/하)

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

11.자동통제 (상/하)

12. Post ICFR운영방안

13.자금부정통제 공시서식 해설 및  체크포인트

14.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 해설

15.경영진의 검토 통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

• 2023년부터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동영상 80%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

신청하기

https://survey.deloitte.com/jfe/form/SV_e2SaEzELjt5Xg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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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온라인교육 (국/영/중문)

그룹·센터소식V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동영상 보기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Deloitte Insights

[안드로이드] [카카오 채널][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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